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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상공회의소가 시흥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(BSI)와 함께 실시한 ‘시

흥지역 제조업 경영동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조사’ 결과, 총 107개사가 응답하였다.

올해 영업이익의 연간 목표 달성 전망을 시흥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, ‘일부 미달(10% 이내)’이 39.3%로 

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어 ‘목표 수준 달성’(35.5%), ‘크게 미달’(16.8%), ‘일부 초과 달성(10% 이

내)’(7.5%), ‘크게 초과 달성’(0.9%) 순으로 조사됐다.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전체의 56.1%

로,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

경기도와 전국에서도 ‘일부 미달(10% 이내)’ 응답이 각각 43.5%, 43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경기도는 

‘목표 수준 달성’ 29.4%, ‘크게 미달’ 15.0%, ‘일부 초과 달성(10% 이내)’ 9.5%, ‘크게 초과 달성’ 2.6% 

순이었으며, 전국은 각각 31.6%, 16.9%, 6.4%, 1.5%로 조사됐다.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의 

비중은 경기도 58.5%, 전국 60.2%로 나타나 시흥시(56.1%)보다 각각 2.4%p, 4.1%p 높았다.

<연간 목표 실적 달성 전망>

(시흥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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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큰 긍정 요인을 시흥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, ‘판매·수주 여건 개선’

이 50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어 ‘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’(16.0%), ‘원자재·에너지 

등 생산비용 하락’(14.0%), ‘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’(8.0%), ‘환율 안정’(5.0%), ‘통상환경 

개선(공급망 안정, 관세 인하 등)’(4.0%) 순으로 조사됐다.

경기도와 전국 모두 ‘판매·수주 여건 개선’이 각각 54.8%, 49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경기도는 ‘환율 

안정’(7.8%), ‘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’(6.7%), ‘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

선’(6.5%), ‘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비용 하락’(5.4%), ‘통상환경 개선’(3.0%), ‘제도(규제·인허가) 개선’(1.3%) 

순으로 조사됐다. 전국은 ‘환율 안정’(10.3%), ‘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비용 하락’(7.0%), ‘인건비 부담 완화 

및 원활한 인력 확보’(6.6%), ‘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’(5.8%), ‘통상환경 개선’(3.3%), ‘제도

(규제·인허가) 개선’(1.6%) 순으로 나타났다. 한편, ‘기타’ 응답은 경기도 7.0%, 전국 6.9%였으며, ‘긍정 요

인 없음’은 각각 7.5%, 9.5%로 조사됐다.

<목표치 달성에 있어 가장 큰 긍정 요인>

(시흥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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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을 시흥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, ‘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

비용 상승’이 4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어 ‘판매·수주 여건 악화’(23.6%), ‘환율 변동성’(10.4%), 

‘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’(7.5%), ‘통상환경 악화(공급망 불안, 관세 등)’(2.8%) 순으로 조사됐다. 이 

밖에 ‘기타’는 11.3%로 나타났다.

경기도와 전국에서도 ‘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’이 각각 46.8%, 43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경기

도는 ‘판매·수주 여건 악화’(19.1%), ‘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’(11.6%), ‘금융비용 증가 및 자금조달 

애로’와 ‘환율 변동성’(각 6.4%), ‘통상환경 악화’(6.1%), ‘규제·인허가 등 제도’(2.2%) 순으로 조사됐다. 전국

은 ‘판매·수주 여건 악화’(24.9%), ‘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’(11.7%), ‘환율 변동성’(6.8%), ‘금융비용 

증가 및 자금조달 애로’(6.2%), ‘통상환경 악화’(4.1%), ‘규제·인허가 등 제도’(1.3%) 순으로 나타났다. 한편, 

‘기타’ 응답은 경기도 1.4%, 전국 1.8%로 조사됐다.

<목표치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>

(시흥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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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시흥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, ‘지역 투자 보

조금·정책금융 확대’가 23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어 ‘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(노동·환경 규

제 등)’(21.5%), ‘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(전력·용수 등)’(15.0%), ‘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(법인세 감면 

등)’(14.0%), ‘지역 인력난 해소(지역 대학 채용 연계, 외국인 노동자 등)’(13.1%), ‘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

지원(스마트공장 등)’(7.5%), ‘위기산업·지역 지원 확대’(4.7%) 순으로 조사됐다.

경기도와 전국에서는 ‘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(법인세 감면 등)’가 각각 30.3%, 28.3%로 가장 높게 

나타났다. 경기도는 ‘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’(20.5%), ‘지역 투자 보조금·정책금융 확대’(19.9%), 

‘지역 인력난 해소’(13.7%), ‘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’(5.7%), ‘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’(4.4%), ‘위기산

업·지역 지원 확대’(4.1%) 순으로 조사됐다. 전국은 ‘지역 투자 보조금·정책금융 확대’(25.5%), ‘지역 소재 

기업 대상 규제 완화’(16.1%), ‘지역 인력난 해소’(12.7%), ‘위기산업·지역 지원 확대’(5.8%), ‘지역 산업 인

프라 확충’과 ‘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’(각 5.1%) 순으로 나타났다. 한편, ‘기타’ 응답은 경기도와 전국 

모두 1.4%로 조사됐다.

<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>

(시흥시 기준)

※ 본 자료는 시흥지역 제조업체가 회신한 조사표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정리하였으며, 전국 

수치는 대한상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